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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way’s Sure Thing CHICAGO
오리지널팀 내한! 세계 정상의 기량으로 대한민국을 찾다.
세계 정상 기량의 뮤지컬 <시카고> 오리지널 팀이 오는 6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내한 공연을 갖는다. (4월 14일부터 티켓 판매) 
뮤지컬 <시카고> 이제는 월드 스테디셀러 뮤지컬이라 부른다!
1996년 리바이벌된 뮤지컬 <시카고>는 19년간 미국 브로드웨이를 지키며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로 기록되고 있다. 뮤지컬 <시카고>는 미국 브로드웨이 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독일, 스웨덴, 프랑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전세계 34개 국 423개 이상의 도시에서 26,532회 이상 공연되었고 2천 2백만명이 넘는 관객이 관람하며 스테디셀러 뮤지컬로 자리매김 하였다. 
뮤지컬 <시카고> 한국 공연은 2000년 초연을 시작으로 지난 2014년까지 10번째 시즌을 맞이 하였다. 서울에서만 500여회 공연, 55만명의 관객을 모으며 뮤지컬 <시카고> 성공신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2015년 11번째 시즌을 맞은 뮤지컬 <시카고>는 오리지널팀 내한공연으로 새로운 시작점에 섰다. 2003년 뮤지컬 <시카고> 첫 내한 공연 당시 팔등신 배우들이 선보인 섹시하고 뜨거운 무대는 관객들을 열광시키며 객석점유율 85% 라는 기록을 남겼다. 
오리지널 배우들이 선사하는 정통 <시카고>를 즐겨라!
2015년, 뮤지컬 <시카고> 오리지널 내한공연이 기대되는 이유는 이 작품이 미국 뮤지컬의 자존심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탄생한 뮤지컬 <시카고>는 미국 뮤지컬 중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오래 공연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 작품을 가장 잘 표현 할 수 있는 오리지널 배우들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섹시함을 장착하고 1920년 보드빌 무대를 그대로 살린 스타일리쉬한 무대에서 14인조 빅밴드의 라이브 연주에 맞춰 정통 <시카고>를 선사할 것이다. 
HISTORY OF MUSICAL <CHICAGO>
1996년 11월 14일 브로드웨이 리바이벌 공연 
1997년 6월 1일 토니상 6개 부문 수상 – 베스트 리바이벌 뮤지컬 상, 남우 주연상, 
여우 주연상, 연출상, 안무상, 조명상 
1997년 11월 18일 웨스트엔드 리바이벌 공연
1998년 2월 15일 로렌스 올리비에상 2개 부문 수상 – 최우수 뮤지컬상, 여우주연상
1998년 2월 25일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뮤지컬 앨범상 수상 
2002년 12월 27일 영화 <시카고> 개봉
2003년 7월 뮤지컬 <시카고> 오리지널 팀 한국 내한 
2006년 9월 14일 뮤지컬 <미스 사이공>을 제치고 브로드웨이에서 8번째 롱런 공연으로 등극
2014년 12월 뮤지컬 <캣츠>를 제치고 브로드웨이에서 2번째 롱런 공연으로 등극
공연개요
공연일정 : 2015년 6월 20일 ~ 8월 8일 
공연장소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공연시간 : 평일 8시, 토 3시 / 7시 30분, 일 2시 / 6시 30분 (월요일 공연 없음)
티켓가격 : VIP 14만원 / R 11만원 / OP 11만원 / S 8만원 / A 6만원 / B 4만원 
관람연령 : 중학생 이상 관람가 (고등학생 이상 권장)
공연예매 : 인터파크 1544- 1555
주최 : 국립극장, SBS, ㈜ 신시컴퍼니 
후원 : ASIANA AIRLINE
1. 뮤지컬 <시카고>는 어떤 작품인가
전 세계 극장가를 점령하고 있는 시대의 명작 <시카고>
전 세계적으로 열광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뮤지컬 <시카고>의 근원을 따지려면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26년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쿡 카운티 (Cook County)의 공판에서 영감을 얻은,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으며 희곡작가였던 모린 달라스 왓킨스(Maurine Dallas Watkins)가 쓴 연극 <시카고 (원제: A Brave Little Woman)>가 그것이다. 이 작품의 열광적인 호평이 바탕이 되어 1927년 무성영화 <시카고>와 1942년 극중 여주인공의 이름을 딴 <록시 하트(Roxie Hart)>가 연이어 제작되면서 빅히트를 쳤다. 왓킨스의 원작은 특정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날카로운 풍자와 위트를 지닌 <시카고>는 언론과 사회의 속성에 대한 예지적인 시선으로 시대를 초월하는 명작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신화적 존재였던 밥 파시(Bob Fosse)또한 이러한 점을 놓치지 않았다. 1975년 그는 존 캔더(John Kander)와 프레드 엡(Fred Ebb)과 함께 20년대 격동기의 미국, 그 중에서도 농염한 재즈 선율과 갱 문화가 발달하던 시카고의 어두운 뒷골목에 관능적 유혹과 살인이라는 대중적 테마를 결합해서 브로드웨이 뮤지컬 <시카고>를 만들어내어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위트 있는 가사와 재즈 특유의 농익음이 묻어나는 매력적인 멜로디, 그리고 파시만이 표현할 수 있는 관능미 넘치는 안무는 이 작품의 진가를 확인시켜주면서 대성공으로 이어졌고, 뮤지컬 <시카고>는 898회나 공연하며 70년대 브로드웨이를 대표하는 뮤지컬로 손꼽히게 되었다. 

<시카고>의 생명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96년 연출가 월터 바비 (Walter Bobbie)는 밥 파시가 브로드웨이 뮤지컬 계에 기여했던 공헌뿐 아니라 예술가로서 열정적인 삶을 살고 간 그의 인생 전체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자 했고, 재능 있는 안무가 앤 레인킹 (Ann Reinking)과 함께 뮤지컬 <시카고>의 리바이벌 공연을 계획한다. 1996년 11월, 수백만 달러를 들여 조명, 무대장치 등을 재정비하여 리처드 로저스 극장 (Richard Rodgers Theater)에서 재공연을 가진 <시카고>는 파시의 작품 같지만 75년도의 무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진일보한 작품으로 평가 받으며 브로드웨이 뮤지컬 계에 태풍의 눈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그 이듬해에는 초연 당시 뛰어난 작품성에도 불구하고 <코러스라인>에게 넘겨줘야만 했던 토니상(Tony Award®)중 리바이벌 뮤지컬상, 연출상 등 6개 부문이나 휩쓰는 기염을 토하며 최고의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브로드웨이에서의 <시카고>의 성공은 곧바로 웨스트엔드로 이 작품을 진출시켰다. 1997년부터 웨스트엔드 아델피 극장 (Adelphi Theatre)에서 공연된 <시카고>는 영국의 대표적 공연물에 수여하는 상인 올리비에 상의 베스트 뮤지컬 제작상등 2개 부문을 수상하며 까다로운 영국 공연계에서 롱런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시카고>의 미국과 영국에서의 성공은 세계 각지로 이어져 한국을 비롯 캐나다, 호주, 독일, 일본, 브라질 등 34여개 나라 423개 이상의 도시에서 26,532회 이상 공연되며 2,2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동원, 시대를 뛰어넘는 사랑을 받으며 공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뮤지컬 <시카고> 브로드웨이 공연은 현재까지 7,653회를 넘어섰고 이는 브로드웨이 공연 역사상 <오페라의 유령> 에 이어 2번째로 롱런하고 있는 공연으로 기록되고 있다.

성공하는 뮤지컬의 일반적인 공식을 따르지 않은 컨셉 뮤지컬 
뮤지컬 <시카고>는 정상적인 기승전결의 플롯 구조를 갖추기 보다는 아주 비사실적이고 양식적인 방법으로 주제를 부각시키고, 이야기 전개보다 표현 방식을 부각시키는 컨셉 뮤지컬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뮤지컬 <시카고>가 다른 공연과 차별화 되는 점이다. 또한 뮤지컬 <시카고>에서는 벨마(Velma)라는 극 중 인물이 사회자 역할도 함께 하며 관객들의 몰입을 제한하고, 마치 브레히트 연극처럼 ‘이 상황이 얼마나 웃깁니까’라고 설명하며 주제를 부각시키는 서사극 형식을 취한다. 여기에 미국의 20년대 시절을 대표하는 보드빌(Voudeville) 형식의 무대와 재즈풍의 음악이 밥 파시의 안무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뮤지컬 <시카고>만의 독특한 형식이 완성되었다. 
- 화려한 관능의 몸짓 속에 숨겨진 통렬한 사회 풍자 

뮤지컬 <시카고>는 '제 2의 캬바레' 로 불린다. 그도 그럴 것이 <시카고>의 제작진인 파시, 캔더, 엡이 모두 뮤지컬 <캬바레 (Cabaret)>에 참여했던 '캬바레 팀'으로 그들이 다시 뭉쳐 만든 뮤지컬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뮤지컬 <캬바레>를 통해 보여줬던 통렬한 사회비판 정신을 <시카고>에서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살인, 욕망, 부패, 폭력, 착취, 간통, 배신'이라는 뮤지컬 <시카고>의 선전문구처럼 <시카고>에는 20년대 당시 미국 사회의 치부에 대한 비판의식이 과감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른바 '1전 신문(penny paper)'이라 불리며 당시의 언론을 주도하던 극도로 선정주의적이면서도 통속적인 싸구려 저널리즘에 대한 시니컬한 묘사와 풍자, 그리고 O.J.심슨 사건에서도 우리가 한번 더 느낄 수 있었던 미 형법 제도의 모순을 뮤지컬 <시카고>에서는 신랄하게 꼬집고 있다. 또한 남성 중심의 도덕관과 황금만능주의, 진실보다는 포장을 중시하는 외형주의의 편향된 시각에도 일침을 가하고 있다. 
- 1920년대 시대상을 보여주는 이야기와 표현 방식
돈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던 1920년대 시카고. 거리엔 환락이 넘쳐나고 마피아가 지하 세계의 돈으로 도시를 장악했던 시절, 살인을 저지르고서도 스타가 되길 꿈꾸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지만 당시에는 있을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뮤지컬 <시카고>에서는 위트 있게 그려내고 있다. 또한 시가, 권총, 살인, 갱, 무법천지, 보드빌, 재즈, 애교 가득한 여성 등 20년대 시카고를 대표하는 상징물들이 뮤지컬 <시카고>에는 가득하다. 이처럼 뮤지컬 <시카고>는 시종일관 어두운 20년대 미국의 현실에 국한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주제나 음악, 춤, 세트, 의상, 조명 등의 표현방법은 현재 우리 한국의 이야기, 전세계의 이야기로 해석해도 좋을 만큼 시사적이고 현대적이다.
뮤지컬 <시카고>는 등장인물들이 관객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건네기도 하는 등 서사극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살려내면서, 여타 뮤지컬에서 보이는 치장이 많고 화려한 사실적인 세트가 아닌 단순한 세트와 강렬한 조명 만으로 움직이는 연기자들의 춤, 연기와 드라마에만 자연히 눈과 귀를 모으게 하는 특별한 컨셉 뮤지컬 형식을 취한다. 군더더기 없는 무대 위에서 흐느끼는 듯 절규하는 재즈가 흐르고, 단순하면서도 상징적인 의상을 입은 연기자들의 관능적인 춤이 무대를 채워나가면서,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코믹하게 야유하고 조롱하며 사회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드라마를 펼쳐 보인다.
- 활력 있고 감미로운 재즈의 향연
작품의 메인 테마인 “All That Jazz”에서 보여주듯 뮤지컬 <시카고>의 음악은 재즈풍이 지배적이다. 작품의 배경이 1920년대 미국 시카고의 클럽이고 그 시대 시카고의 소위 ‘대중가요’가 바로 그런 클럽에서 연주되었던 재즈였기 때문이다. 14인조로 구성되어 있는 뮤지컬 <시카고>의 밴드는 튜바, 트럼펫 등의 미국적인 사운드를 표현하는 악기들로 편성되어있다. 이들은 다른 공연과 달리 무대 정 중앙에 계단 형으로 위치하여 제 2의 배우역할을 하며 극에 참여하기도 한다. 특히 지휘자가 익살맞게 배우들과 대사를 주고받는 모습과 막간에 연주되는 신나는 밴드의 애드립은 뮤지컬 <시카고>의 특별한 즐거움이다.
- 밥 파시의 숨결이 그대로 묻어나는 안무
뮤지컬 <시카고>는 밥 파시에 의해 탄생하였고 그의 독특한 안무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밥 파시 안무의 특이한 점은 그가 자신의 결점으로부터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창조해 내었다는 점이다. 안장다리로 발을 바깥쪽으로 턴 아웃 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던 그는 오히려 그 결점을 이용하여 크고 시원시원한 동작들보다는 꾸부정하면서도 소소한 근육들의 움직임을 시각화하는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내었다. 또한 대머리였던 자신의 머리를 감추기 위해 이용했던 검은색 모자는 이제 그의 춤에서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소품이 되었다. 밥 파시의 춤은 심플하면서 드라마틱하고 섹슈얼리티한 안무의 진수를 보여준다. 앤 레인킹이 1996년 재현한 뮤지컬 <시카고>는 밥 파시 스타일의 안무 중 이 작품의 클라이막스인, 벨마와 록시가 공연의 마지막에 함께 춤을 추는 ‘Hot Honey Rag’는 특히 밥 파시의 1975년 초연의 안무를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더욱 눈 여겨 볼 만 하다. 
그 외에도 화려한 의상 없이 심플하고 섹시한 의상을 입은 여배우들과 단단한 근육질의 몸매를 적나라게 드러내는 섹시한 남자 배우들이 보여주는 밥 파시의 절도 있고 관능적인 춤은 <시카고>에서만 만끽할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2. 배우 프로필 
1) PRINCIPALS (주연)
· Terra C. MacLeod (벨마 켈리 役)
몬트리올과 파리에서의 <Chicago> 월드 프렌치 프리미어 (Moliere Award 노미네이트)에서 벨마 역을 맡기 시작했다. 가장 최근에는 브로드웨이 컴퍼니에서 공연하였고, 전국투어에 다시 합류하는 것에 열정을 보이고 있다. 
공연: 브로드웨이 & 웨스트엔드 – <Chicago (Velma Kelly역)>, <Spamalot (Lady of the Lake역)>, 
<Blood Brothers (Mrs. J.역)>, <The Producers (Ulla역)> Vancouver Arts Club – <Kiss of the Spider 
Woman (Spider Woman역)> L.A. Havok Theatre – <Cats (Bombalurina역)>, <The Pajama Game 
(Gladys역)> MTWLA – <West Side Story (Anita역)> New Orleans Opera와 Vancouver Arts Club 
(Jessie Award에서 최우수 여우조연상) – <Guys and Dolls (Adelaide역)> San Diego MT – <Damn 
Yankees (Lola역)>, <A Chorus Line (Cassie역)>
영화/TV: <The Lizzie Maguire Movie>, <The Reagans>, <The Dead Zone>, <Jeremiah>, <Cold 
Squad>, <Life or Something Like It>
· Dylis Croman (록시 하트 役) 
Dylis는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Chicago>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그녀는 최근 브로드웨이의 New York City 극장에서 록시 하트역을 연기했다.
공연: 브로드웨이 & 전국투어 – New York Stage & Film의 새로운 프로덕션인 <In Your Arms>, 
<A Chorus Line (스탠바이 Cassie/Sheila)>, <Movin’ Out (Brenda역)>, <Sweet Charity (Rosie역, 
Charity 언더스터디)>, <Oklahoma!>, <Thou Shalt Not (Therese Raquin 언더스터디)>, <Fosse (트
럼펫 솔로, PBS의 “Great Performances”용으로 촬영)>
TV: <Guiding Light (Andrew Daniel역)>, NBC <Smash>와 다수의 국영 광고방송 
· Roz Ryan (마마 모튼 役)
역사적인 18년 공연 동안 <Chicago>의 그 어떤 여주인공보다도 많은 공연을 소화해 낸, 브로드웨이의 유일무이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브로드웨이에서 시카고는 물론, 다른 7개의 프로덕션과 전국 투어의 공연을 전부 해냈다. TV시리즈 출연의 경력도 있으며, 만화 더빙 작업 또한 셀 수 없다. 수 많은 영화와 TV광고에도 출연하였다. 
· Marco Zunino (빌리 플린 役)

Marco는 <Chicago>에 다시 합류하게 되어 매우 기뻐한다. 페루의 리마 출신인 그는 14살 때부터 연기를 시작했다. 페루에서는 다양한 연속극과 TV미니시리즈에 출연해왔다. 현재는 게임쇼인 <Escape Perfecto>의 진행을 맡고 있다. Marco는<Jesus Christ Superstar>, <West Side Story>, <Rent>의 라틴아메리카 프로덕션들에 출연하였고, <Cabaret>와 <The Boy from Oz>로 페루에서 가장 성공한 배우 반열에 올라섰다. 유니세프의 홍보대사이기도 하다.
영화 개봉 예정작: <No Estamos Solos>
· Todd Buonopane (에이모스 하트 役)
공연: 브로드웨이 – <Grease(Roger역)>, <Spelling Bee>의 오리지널 컴퍼니 오프 브로드웨이 – <Henry and Mudge>, <Don’t Quit Your Night Job>, <The Butter and Egg Man> 지방공연 – <Best friends>시리즈, <Sidekicks>, <Sleepless in Seattle the musical>의 최근 월드 프리미어
TV: <Grey’s Anatomy>, <The Black Donnellys>, <Law & Order: CI>
· D. Ratell (메리 선샤인 役)
첫 “성인여성”의 역할로 <Chicago>투어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 매우 설레어 한다.
2) FEMALE ENSEMBLE (여자 앙상블)
· Aurore Joly (후냑 役) 
프랑스 출신이다. 그녀는 시카고 투어에 합류한 것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공연: <Chicago Hollywood Bowl>, <Cats>, <Cabaret>, <Annie Get Your Gun>, <Folies Bergère Paris >
· Evelyn Tonn (리즈 役)
Los Angeles에서 뉴욕으로 Evelyn은 TV/Film의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 다시 돌아왔다. 그녀는 <Chicago>팀에 다시 합류하여 인터내셔널 투어를 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 Jennifer Mathie (스윙, 어시스턴트 댄스 캡틴)
공연: <Spamalot>, <Radio City Rockette>, <Fosse>, <Follies at Encores>, <White Christmas>
TV 광고: 여러 편의 전국 TV 광고에 출연
· Naomi Kakuk (애니 役)

공연: 브로드웨이/뉴욕- <The Producers>와 <The Frogs>의 오리지널 캐스트, <Radio City
 Rockette>, <Paint Your Wagon>, <ADM21 (Contact의 ‘Girl in a Yellow Dress’)> 전국투어-
<Chicago>, <Spamalot>, <Dr. Dolittle>, <Annie Get Your Gun>, <Cats> 기타- <Contact (Girl in a 
Yellow Dress역)>, <ADM21>, <Joseph...Dreamcoat (Mrs. Potiphar역)>
TV/영화: <Smash>, <The Producers>
· Shamicka Benn (키티 役)
최근 활동: <American Music Awards/P!NK>, <MTV/Awards Commercial>, <2013 Tony Awards>, 
<ExLiebe의 오퍼레이팅 CEO>
· Stephanie Maloney (모나, 마마 모튼 언더스터디 役) 
공연: 지방공연- <The Marvelous Wonderettes>, <Into the Woods>, <42nd Street>, <Legally 
Blonde>, <Spamalot>
· Melanie Waldron (준, 벨마 켈리 언더스터디 役)
공연: 전국/인터내셔널 투어- <Chicago>, <Man of La Mancha>, <In the Mood> 지방공연 – <Chicago>, <Steam Heat (월드 프리미어)>, <Oliver!>, <A Chorus Line>, <Cats>

TV: <The Michael J. Fox Show>, <2013 TONY Awards>
3) MALE ENSEMBLE (남자 앙상블)
· Adam Pellegrine (해리, 해리슨 役)
공연: 브로드웨이 투어 – <Chicago>, <Urban Cowboy> N.Y.C. – <Jane Krakowski Live at Town Hall>, <The Naked Dead> 지방공연 – <Sweet Charity>, <Mary Poppins>
· Brent Heuser (프레드 케이슬리, 빌리 플린 언더스터디 役)
공연: 브로드웨이 – <Chicago (Fred Casely역/Billy Flynn 커버)> 전국투어 – <Chicago (Billy Flynn
역)> 오프 브로드웨이 – <My Big Gay Italian Wedding (Andrew역)> 지방공연 – <9 To 5 the 
Musical (Franklin Hart Jr.역)>, <Hairspray! (Corny Collins역), <Bye Bye Birdie (Albert역)> NY Theatre – <Theodore & Co>, <Naughty Marietta (Musicals Tonight!)>
TV: <The Carrie Diaries (게스트 출연)>, <2013 Tony Awards Opening (Rob Ashford안무)>
· Chris LeBeau (의사, 판사, 에이모스 하트 언더스터디 役)
공연: 전국투어 – <The Producers>, 뉴욕 – <Babes in Arms>, 지방공연 – <Guys and Dolls>, <Man of Lamancha>, <42nd Street>, <Hairspray>, <Cats>, <The Music Man>, <Crazy for You!>
· Christophe Caballero (스윙, 메리 선샤인 언더스터디, 댄스캡틴 役)
4개의 토니상을 수상한 브로드웨이 프로덕션들; 여러 인터내셔널 프로덕션, 지방 프로덕션, 투어 프로덕션 등에서 활약하였다. 원더브라로 Dita Von Teese의 파트너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TV: <Fame>, <Tracey Ullman Show>, <CODE LYOKO (Odd 목소리)>
· Corey Wright (애론 役)

공연: <Hairspray>, <Chicago>, < Miss Nowhere Diner >
TV: <Daily Show with Jon Stewart>, <The Conan Show>
영화: <Where Do We Go From Here>, <In the Night>
· Jasond Thomas (포가티 경사, 프레드 케이슬리 언더 스터디 役)
공연: <The Lion King>, <Footloose>, <Hey Mr. Producer>, <Radio City Christmas Spectacular>, 
<Chicago>, <Sweet Charity>
TV: <Opera Winfrey Show>
· Lenny Daniel (스윙)
<The Wizard of Oz>의 캐스트 앨범으로 그래미 후보에 올랐다.
공연: 브로드웨이 – <Cats–파이널 컴퍼니>, <The Wizard of Oz> 뉴욕 – <Sinatra (Radio City)>, <Wonderful Town (NYC Opera)> 투어 – <Spamalot>, <Chicago>, <South Pacific>, <Camelot>, <Jekyll & Hyde>, <The Wizard of OZ> 지방공연 – <A Christmas Carol (Pioneer Theatre)>, <Sweet Charity (Pioneer Theatre)>, <Two Gentlemen of Verona (Baltimore CenterStage)>, <Mary Poppins (Alabama Shakespeare)>, <Peter Pan (Alabama Shakespeare)>, <GiGi (Papermill)>, <Evita (Papermill)>
· Matthew Winnegge (배심원 役)
공연: 뉴욕 – <Radio City Christmas Spectacular> 지방공연 – <Casa Manana>, <KC Starlight>, <Stages St. Louis>, <Arkansas Rep
· Tanner Lane (법정 관리원, 집행관 役)
공연: 전국투어 - <Chicago> 지방공연 - <MUNY>, <Stages St. Louise>, <Lyric OKC>
3. 시놉시스 
1920년대 재즈의 열기와 냉혈한 살인자들로 만연하던 시대의 쿡카운티 교도소는 자극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언론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여죄수들로 가득하다. 보드빌 배우였던 벨마 켈리 (Velma Kelly)는 그녀의 남편과 여동생을 살해하고 교도소의 간수인 마마 모튼 (Mama Morton)의 도움으로 모든 언론의 관심을 끄는 가장 유명한 죄수. 그러나 곧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정부 프레드 케이스리(Fred Casely)를 살해한 죄로 교도소에 들어온 코러스 걸 록시 하트(Roxie Hart)가 자신의 유명세를 빼앗아가고 언변술과 임기응변에 능한 돈을 쫓는 변호사 빌리 플린(Billy Flynn) 마저 빼앗아가자 벨마는 분개한다. 혼자서는 모든걸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벨마는 곧 록시를 설득하여 동맹을 맺으려 시도하는데…
